
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. 다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성찬

부에서 준비한 빵과 잔으로 다함께 나누며 성찬예식을 하였습

니다. 성찬식을 시작할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. “성찬식

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. 그래서 교회

는 전통적으로 세례받은 자만 참여하게 합니다. 그러나 오늘 저

는 아직 세례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참여하

도록 초청합니다.” 이처럼 성찬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

여하는 예식입니다. 그래서 아직 자기 고백을 하지 못한 아이들

은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다. 그러나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

하도록 초청합니다. 이른바 애찬식을 합니다.  

 

성찬식은 기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한 

것에서 비롯됩니다. 여느 유월절과 달리 잡히시기 전 마지막 식

사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. 빵과 잔을 통

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셨습니다. 이후 신약교회는 

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. 이른바 애찬

식입니다.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앉게 함으

로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. 성찬식이 예전으로 자리잡으며 공

동식사는 애찬식이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. 성찬식의 원형은 

애찬식이라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.  

 

오늘 우리는 애찬식과 같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. 온 가족이 

함께 11시 영상예배에 같이 하며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. 어

른도, 아이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. 그것을 

위해 미리 빵과 포도음료를 준비하시고, 가정에서 성찬위원 한 

명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하는 것과 같이 하며 

빵과 잔을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. 함께 모여 성찬을 같이 하

지는 못하지만, 이렇게라도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며, 주

님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. 오늘의 성찬을 통

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     


